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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어닝쇼크
4분기 반도체 영업익 97% 급감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가 호찌
민시 핵심 교통인프라사업인 3순환도로의 조속한 
완공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찐 총리는 지난 29일 3순환도로의 
떤반-년짝(Tan Van-Nhon Trach) 구간 건설현장
을 시찰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뒤, 전체 구간을 계획
보다 6개월 앞당긴 2025년 6월까지 반드시 완공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찐 총리의 현장 시찰에는 
최근 부총리로 지명된 쩐 홍 하(Tran Hong Ha) 자
연자원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응웬 반 넨(Nguyen 
Van Nen) 호치민시 당서기장, 응웬 찌 융(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 응웬 탄 응이(Nguy-
en Thanh Nghi) 건설부 장관, 응웬 반 탕(Nguyen 
Van Thang) 교통부 장관, 판 반 마이(Phan Van 
Mai)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대
거 동행했다. 총연장 76km의 호찌민시 3순환도로
는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외곽을 크게 돌아 빈즈엉
성(Binh Duong, 10.76km), 동나이성(Dong Nai, 
11.26km), 롱안성(Long An, 6.81km) 등 베트남 
남부경제권역을 연결하는 핵심적 간선도로다. 완
공시 호치민-쭝르엉(Trung Luong) 고속도로, 호
치민-롱탄(Long Thanh)-여우저이(Dau Giay) 고
속도로, 벤륵(Ben Luc)-롱탄 고속도로, 호치민-
목바이(Moc Bai) 고속도로, 호치민-쩐탄(Chon 
Thanh) 고속도로 등과 이어질 예정이다. 3순환도
로는 총 8개 구간으로 나뉘어 건설된다. 우선 1단
계로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된 뒤 2단계에서 6~8차
선으로 확장된다. 당초 계획은 2026년 완공예정이
다. 사업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을 포함해 
총 75조3780억동(32억1200만달러)이 편성됐다.
    (인사이드비나 2023.01.30)

지난해 베트남의 자동차판매량 
증가세는 세계 3위를 기록한 것
으로 나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
지가 31일 보도했다.  자동차 전
문 뉴스·정보매체 모토1(Mo-
tor1)이 지난해 전세계 78개국의 
자료를 종합해 발표한 세계 자
동차판매량(예비치)은 7849만대
로 전년대비 2% 감소했다. 중국
(2687만대), 미국(1383만대) 순으
로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10개
국은 전년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선진국시장이 위축된 반면 개도
국, 특히 인도와 동남아시장이 약
진하며 순위가 다소 바뀌었다. 인
도(437만대)는 무려 24%나 증가
하며 일본(417만대)을 밀어내고 3

위에 뛰어올랐다. 또 브라질(196
만대)도 1% 감소에 그치면서 5% 
이상 감소한 영국(190만대), 프랑
스(188만대)를 제치고 6위에 올랐
다. 증가세만 놓고 보면 말레이시
아(69만6000대)가 전년대비 무려 
41%나 증가하며 1위를 기록했으
며, 이어 아이슬란드(1만9000대) 
31%, 베트남(44만6000대) 27%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은 
2022년 실제 판매량이 베트남자
동차제조업협회(VAMA), 현대탄
꽁, 빈패스트(VinFast)의 공시자
료 및 일부 수입브랜드의 추정치
를 더하면 약 51만대를 기록해 사
상 처음으로 50만대를 돌파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1.31)

'호찌민시 3순환도로 
2025년 6월까지 완공' 지시 

팜 민 찐 총리, 내각 관계자 대거동행 현장시찰 

베트남, 지난해 자동차판매량 
증가세 세계 3위…
44만6000대, 27%↑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 등이 부진
에 빠지며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
록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특히 삼성전자 실적을 지탱하던 반도
체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
기 대비 97% 급감한 2천억원대에 그
치며 증권가 예상에도 크게 밑돌아 충
격을 더했다. 연간 매출로는 300조원
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빛이 바랬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
업이익이 43조3천766억원으로 전년
보다 15.9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
계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매출은 302
조2천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8.09%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3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순이익은 55조6천541억원으로 
39.46%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매출 
기록에도 웃지 못했다. 작년 4분기 영
업이익은 4조3천61억원으로 전년 동
기보다 68.95% 줄었다. 4분기 영업이
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
망치 5조2천913억원을 18.6% 밑도는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이 4조원 대에 그친 것은 2014년 3분
기(4조600억원) 이후 8년여 만에 처음
이다.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70
조4천646억원과 23조8천415억원이
었다. 작년 상반기 반도체 호황 등으
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으나 하반기 
들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가 커지고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며 세
트(완성품) 소비와 반도체 수요가 급
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분기 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DS) 부문은 매출 20조700억원, 영업
이익 2천700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
기(매출 26조100억원, 영업익 8조8
천400억원)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96.9% 급감했다. 통상 삼성전자 영업
이익의 60∼7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이 고꾸라진 탓에 충격이 컸다. 
이달 초 잠정실적 발표 후 증권가에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눈높이를 4천
억∼8천억원대로 낮춰 잡았지만 여기
에도 미치지 못했다. 적자를 겨우 면
한 수준이다. 메모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영향 속에 고객사 재고 조정
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해 실적이 대폭 감소했다. 시스템LSI
는 업계 재고 조정에 따른 주요 제품 
판매 부진으로 실적이 하락했다. 다
만 파운드리(foundry·반도체 위탁생
산)는 주요 고객사용 판매 확대로 분
기·연간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첨
단 공정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
고 고객처를 다변화해 전년 대비 이익
이 증가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파
운드리 별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디스플레이(SDC)는 4분기 매출 9조3
천100억원, 영업이익 1조8천200억원
을 기록했다. 중소형은 스마트폰 수요 
감소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
나, 플래그십 제품 중심 판매로 견고
한 실적을 달성했다. 대형은 연말 성
수기 TV용 QD-OLED 판매가 확대되
고 LCD 재고가 소진되며 적자폭이 작

아졌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4
분기 매출 42조7천100억원, 영업이익 
1조6천400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
(MX)의 경우 판매 둔화와 중저가 시장 
수요 약세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하락
했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
플레이(VD)는 연말 성수기 수요 증가
와 네오 QLED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 
판매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반면 생활가전 사업은 시장 악화와 경
쟁 심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하락했다. 네트워크는 국내 5G망 증
설과 북미 등 해외 사업 확대로 매출
이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전장 사업(자회사 하만)은 
2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
만은 연간으로 봐도 매출 13조2천100
억원, 영업이익 8천8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작
년 시설투자액은 53조1천억원이다. 
이중 반도체는 47조9천억원, 디스플
레이(SDC)는 2조5천억원이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다. 1분기에도 글로벌 IT 수요 부진
과 반도체 시황 약세는 이어질 전망이
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문의 1분

기 적자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NH투
자증권은 반도체 부문이 올해 1분기 
2조5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첫 반도체 부문 분
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
리 가격 하락세가 심화하며 1분기 전
체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9% 하락한 
64조1천억원, 영업이익은 81% 감소
한 8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다"며 "반도체는 2조5천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
다.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
분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조7천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D램에서
도 흑자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
며 "2분기까지 실적 둔화가 지속하고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6% 감소
하는 19조원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
다. 삼성전자는 실적 충격을 안긴 메
모리의 경우 신규 중앙처리장치(CPU) 
출시에 대비해 서버·PC용 DDR5 수
요 대응을 위한 준비를 확대하는 한
편 LPDDR5x 등 모바일 고용량 제품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갤럭시S23 등 플래그십 디바이
스 판매를 확대하고 프리미엄 태블릿
과 웨어러블 제품 판매도 강화할 방침
이다. 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생활
가전은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등 신
제품 출시를 통해 수익성 확보에 주력
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올해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 시황 약세가 이어지
다가 하반기에는 수요가 회복되기 시
작할 것"이라며 "DS 부문은 첨단 공정
과 제품 비중을 확대하면서 미래 대응
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시장
과 기술 리더십을 더 강화할 방침"이
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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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선된 그날의 주요 뉴스를 담는 씬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와 함께 하는 높은 주목도로 뛰어난 광고 효과

카카오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신규 아파트의 평균 공급가격이 ㎡
당 4700만 베트남동(약 250만원)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Vnexpress지가 31일 보도했다.  31일 
베트남 부동산 중개인 협회(VARS)의 보고서에 따
르면 지난해 하노이에는 아파트 1만2640채를 포
함, 모두 4만8500채의 신규 주택이 공급됐다. 아
파트 공급 물량만 보면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
고 한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의 평균 공급가는 전

년보다 10~15% 오른 ㎡당 4700만 VND로 파악됐
다. VARS는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하노이의 신
규 아파트 공급가가 연평균 11%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VARS는 실수요자 중심인 하노
이의 아파트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
는 추세여서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응우옌 반 딘(Nguyen Van Dinh) VARS 협회
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심보다는 외곽 

공급부족 하노이 아파트 시세 
심상치 않다 

베트남, 1월 상품·서비스 매출 급증
232.2억달러, 전년동기대비 20%↑

베트남, 
고용주-구직자간 희망급여 격차 커

구직자 46%, 2000만동(852달러) 기대

연초부터 외국인관광객 
몰려든다-1월 87만1200명,

 전월대비 23.2%↑

푸꾸옥섬, 뗏 연휴기간 
외국인관광객 급증

베트남 경기회복에 복권판매 급증…
'불황때 잘 팔려' 속설과 달라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땅
값 급등 분위기를 타고 그 변동 
폭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올해는 하노이에서 호앙마
이(Hoang Mai)와 남뜨리엠(Nam 

Tu Liem), 지아람(Gia Lam) 지구 
등에서 지난해보다 3100여 채 많
은 아파트 1만5800여 채가 신규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Vnexpress 2023.01.31)

이달 베트남은 뗏(tet 설) 연휴
가 끼어 소비가 크게 늘며 상
품·서비스 매출이 급증했다
고 31일 보도했다. 통계총국
(GSO)에 따르면 1월 상품·
서비스 총소매판매액(잠정치)
은 544조8000억동(232억2000
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 
전월대비 5.2% 증가했다.전
체 상품·서비스 매출중 상

품 매출은 435조4000억동으로 
18.1% 증가했다. 그중 의류가 
27%로 가장 크게 늘었고, 가전
제품 23.8%, 식음료 17.9%, 교
통·운송 14.8%, 문화·교육상
품 7.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다낭이 24.7%로 가장 크게 늘
었으며, 이어 하노이 16.6%, 하
이퐁 13.9%, 꽝닌(Quang Ninh) 
11.4%, 칸화(Khanh Hoa) 9.3%, 
호찌민시 7.8% 증가했다. 숙
박·케이터링 서비스 매출은 56
조동으로 37.3% 증가했고, 관광
업은 2조2000억동으로 113% 증
가했다. 그외 서비스 매출은 51

조2000억동으로 16.8% 증가했
다. 베트남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소비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경제, 야간
경제, 관광경제, 녹색경제, 순환
경제, 디지털경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소비경제 발전을 우선
시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2030
년까지 내수시장 부가가치를 연
평균 9.0~9.5% 성장시키고, 현
대적 소매시스템을 통해 유통되
는 상품 비율 38~42%, 전자상
거래 상품 비율 10.5~11%로 키
우는 것이 목표다.
    (인사이드비나 2023.01.31)

베트남의 고용주와 구직자간 희망하는 급여의 차이
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노동보훈사회국 인력수
요전망센터가 최근 발표한 ‘호찌민시 노동시장 보
고서’에 따르면, 구직자의 46%가 2000만동(852달
러) 이상의 급여를 희망했다. 반면 고용주의 절반가
량인 45%는 500만~1000만동(213~426달러)에 직
원을 채용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약 2000개 기
업 2만8500명의 채용조건과 구직자 약 7500명의 설
문조사 참여를 바탕으로 했다. 구직자의 경우 20%
는 1500만~2000만동의 급여를 희망한다고 답했으
며, 23%는 1000만~1500만동, 10%는 500만~1000
만동, 500만동 이하는 0.75%에 불과했는데 이들은 
주로 예식장 서빙,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등 단기직
이었다. 고용주의 11%는 2000만동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으며, 4%는 500만동 이하였다. 결론
적으로 구직자들의 임금 기대치는 기업들이 제시한 
급여 조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정
보업체 나비고스(Navigos)의 ‘임금만족도’에 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170명중 45% 이상
이 올해 10% 임금 인상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또 이
직 희망자의 경우 19%가 최소 30% 임금 인상을, 또 
다른 19%는 20% 이상의 임금 인상을 희망했다. 반
면 고용주들은 27%가 5~10% 임금 인상을 계획중
이라고 답했고, 10~15% 인상은 12%, 5% 인상은 
15%, 나머지 23%는 임금 인상 계획이 없었다. 채용
정보업체 비엑람똣(Viet Lam Tot)에 따르면, 상반기 
식음료(F&B) 및 소매업 임금 인상률은 평균 5~10%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드비나 2023.01.31)

연초부터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
국인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올
해 목표 800만명 달성에 청신호
가 켜졌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1일 보도했다. 통계총국에 따르
면 이달(28일까지) 베트남을 방문
한 외국인관광객 수는 87만1200
명으로 전월대비 23.2%, 전년동
월대비 44.2배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보
다는 여전히 42% 감소한 수준이
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약 25만
9000명으로 여전히 최대 관광손
님이었고, 이어 미국 7만7900명, 
태국 5만5000명, 호주 4만4200
명, 말레이시아 3만7300명, 일
본 3만4200명 등 순이었다. 중국
은 지난 8일부터 국경을 다시 열

였지만 아직 방문하는 관광객이 
적어 약 1만6000명에 그치며 10
위권내에 들지 못했다.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뗏(tet 설) 연휴
동안 하롱베이, 호이안(Hoi An), 
닌빈(Ninh Binh), 하노이, 호치
민, 다낭, 붕따우(Vung Tau), 사
파(Sa Pha)와 같은 유명 관광지
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들도 몰렸다. 한편 지난해 베트
남은 360만명의 외국인관광객을 
맞이해 약 495조동(211억달러)
의 관광매출을 올렸다. 외국인관
광객 수는 목표인 500만명을 달
성하지 못했지만 매출은 목표치
를 23% 초과 달성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1.31)

베트남 끼엔장성관광국은 똇(
베트남 구정) 연휴 초반인 20일
부터 24일까지 성 내 리조트 지
구인 푸꾸옥섬을 찾은 관광객이 
연인원 약 7만명에 달했으며, 
이 중 외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연인원 4400명이라
고 밝혔다. 숙박시설 가동률은 
약 85%, 관광수입은 309억 동
(132만 달러, 약 1억 7200만 엔)
에 달했다고 30일 아주경제지
가 보도했다. 성 전체 관광객은 
13만 4160명이며, 이 중 외국인
은 75.9% 증가한 4800명. 푸꾸

옥시 인민위원회 후잉 꽝 흥 위
원장(시장)은 "아름다운 바다와 
쾌적한 기후는 외국인 관광객에 
최적"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중
국과 러시아를 잇는 노선 운항
이 회복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 관광국은 8일간의 
뗏 연휴기간 푸꾸옥공항과 본토
의 락자공항에 도착하는 국내외 
항공편이 약 400편, 성 내 각 섬
으로 향하는 페리 및 고속선이 
약 230편 운항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아주경제2023.01.30)

경기가 불황일 때 로또 등 복권이 잘 팔린다는 속
설과 달리 베트남은 경기가 좋아지자 오히려 복권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햇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매가 급감했던 베
트남 복권회사들의 매출이 지난해 경기회복과 함
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남부복권연
합회 발표에 따르면 남부지방 최대 복권회사인 호
치민시복권(HCMC Lottery)의 2022년 매출은 12
조1800억동(5억1610만달러)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고, 세전이익은 1조5950억동(6800만달러)

으로 3년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베트남은 각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전통적인 건설복권(Xo So Kien 
Thiet)이 로또(Vietlott)보다 훨씬 많이 팔린다. 속
짱복권(Soc Trang Lottery)의 지난해 매출은 5조
6000억동(2억3860만달러)으로 전년대비 118% 증
가했고, 세전이익은 7000억동(2980만달러)으로 
58% 늘었다. 동나이복권(Dong Nai Lottery)의 세
후이익은 6280억동(2680만달러)으로 21.2% 증가
했다. 안장복권(An Giang Lottery)의 매출 및 세전
이익은 각각 5조7230억동(2억4390만달러), 7250
억동(3090만달러), 벤쩨복권(Ben Tre Lottery) 4
조4880억동(1억9120만달러), 6700억동(2860만달
러), 붕따우복권(Vung Tau Lottery)은 5조6900억
동(2억4250만달러), 6520억동(2780만달러)으로 
모두 30~70% 증가했다. 띠엔장복권(Tien Giang 
Lottery)의 이익은 7200억동(3070만달러)으로 역
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도 꽝 빈(Do Quang Vinh) 
남부복권연합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으
로 소득이 높아진 사람들이 복권을 더 사는 것 같
다"며 "그외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등 복권회사
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도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1.31 )

국내  검사 시험 및 인증

미
중공사막 필터 방식으로 유해물은 걸러내고 

살아있는 미네랄만 통과시킵니다

특
특허받은 기술로 출수 시 부드럽고 안전하게

출수할 수 있습니다.

전
무전원 시스템으로 전기요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명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저장탱크 없어

세균걱정없는

직수형 정수기  잔기소비

부당에 없습니다

주방 사은품 욕실 사은품 세면대 사은품

3개월 

책임 보상제 

실시

터치방식으로 쉽고 편리하게 직접 필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저

수조가 없어 물때, 세균의 오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잇습니다

3면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하늘의 여왕 점보기 보잉 747....
53년만에 완전 은퇴 

31일 마지막 항공기 인도로 시장에서 사라질 예정

MBC플레이비, 해외진출을 위한 
베트남 법인 출범식

인도네시아-베트남, 
중국영해침범에 공동대응하나? 

한국 ODA차관 지원, 
미안-까오란 고속도로 사업비 

6130만달러 증액 추진

현대 항공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던 미국 
보잉사의 747 항공기가 마지막 기체를 
인도하며 53년 만에 은퇴한다고 한국일
보가 30일 보도했다.  보잉747의 마지막 
기체는 31일 미국 화물 항공사 아틀라스
에어에 인도된다. 이에 따라 보잉747은 
1970년 팬아메리칸월드항공(팬암)사에
서 첫 비행을 한 이후 53년 만에 역사 속
으로 사라지게 된다. 보잉747은 본격적인 
장거리 항공 여행의 길을 열어 현대 항공

산업 역사를 이끈 기종이다. 세계 최초의 
양산형 광동체 항공기(wide-body·기내 
통로가 2열인 항공기)인 보잉 747은 1970
년 1월22일 역사적 첫 이륙 이후 항공기 
좌석을 350∼400석까지 늘리고 공항 설
계까지 바꿔놓았다. 제트 여객기 최초로
는 2층 구조를 사용해 머리 윗부분이 튀
어나온 모양을 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을 
포함해 전 세계 수많은 항공사가 도입했
다.  그러나 보잉 747은 경제적 이유로 53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항
공기술 발전으로 쌍발기(제트 엔진 2대를 
갖춘 항공기)가 더 낮은 비용으로 같은 거
리와 탑승 용량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4발기(엔진 4대)인 보잉 747은 경제성 측
면에서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보잉은 747
을 대체할 모델인 777X를 2025년께 출시
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2023.01.30)

키자니아 코리아 운영사인 ㈜MBC플레
이비가 베트남 현지 해외법인 ‘MBC 
PlayBe Vietnam’을 공식 출범했다. 현
지 법인사무실에서 12일 열린 출범식에
는 MBC플레이비 민병우 대표이사, 이호
윤 이사, MBC플레이비 베트남 곽진욱 법
인장 등이 참석했다고 ns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MBC플레이비는 ‘K-어린
이 교육용 콘텐츠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글로벌 NO.1 교육문화콘텐츠 전문기업
으로의 도약’이라는 사업 비전을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인 ‘MBC PlayBe Viet-
nam’은 MBC플레이비의 최초 해외 법

인으로 오는 7월 오픈 예정인 키자니아 
하노이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로 뻗어나
갈 계획이다. MBC플레이비 민병우 대표
는 축사를 통해 "베트남 법인 출범을 축하
하며 ’MBC PlayBe Vietnam’은 성공
적인 베트남 고객 유치를 위해 서비스 차
별화, 양질의 콘텐츠 등 현지 맞춤형 진출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베트남 시장 진
출을 교두보로 삼아 본격적인 글로벌 사
업 확장 기회를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MBC플레이비는 작년 7월 ‘베트남 진출 
사업설명회’에서 ‘키자니아 하노이’
에 큰 관심을 보인 파트너사가 참석한 가
운데 베트남에 한국의 에듀테인먼트를 알
리겠다는 포부를 밝혀 큰 관심을 모았다. 
‘키자니아 하노이’는 오는 7월 지역 최
대 규모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하노이 완
공 목표를 위해 순항 중이며, 총 50개의 
직업 체험시설과 돌봄 케어 서비스 및 프
리미엄 영어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
보일 계획이다.

 (nsp통신 2023.01.30)

동남아시아의 인구(人口) 대국 인도네시아가 남
중국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하면서 중국과 외교적·물리적 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
분을 자국의 영해(領海)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
히 인도네시아는 이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반중(反中) 전선을 
만들어가는 모양새가 형성되고 있다고 조선일보
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과,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하여 31일 보도했다.  미 외
교 전문지 더디플로맷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
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응우옌쑤언푹 당시 베
트남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최대 현안
이었던 EEZ 획정 협상을 타결했다. 두 정상은 이
와 함께 인도네시아 측 EEZ 안에 있는 나투나 제
도 인근 대륙붕 ‘투나 블록’ 개발 프로젝트에
도 최대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가 
총 30억달러(약 3조7000억원)를 투자해 이 지역 
가스전을 개발하고, 2026년부터 이 천연가스를 
베트남에 수출하기로 했다. 투나 블록에는 원유
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약 1억배럴(원유 환

산 기준) 이상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나라는 지난 10
여 년간 EEZ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인도
네시아는 나투나 제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베트
남 어선 수십척을 나포하고, 때론 어선들을 박살 
내기도 했다. 지난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가 베
트남 어선 5척 나포에 나서자 베트남 해군 함정
들이 나서 구출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가 베트
남과 과거 앙금을 씻고 EEZ 협상을 타결하며 대
륙붕 개발에 나섬에 따라 중국에 맞설 대항 세력
으로서의 존재감도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1953년 남중국해를 혓바닥 모양으로 둘러싼 남
해구단선(南海九段線)을 긋고 해당 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2000년 전 한(漢)나라 때
부터 이 해역의 섬들을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중
국은 이 수역에 대한 무력 행사도 서슴지 않고 있
다. 남중국해 무인도에 인공섬을 짓고 군사기지
를 건설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 
2016년 구단선에 대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진출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도 
중국의 구단선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제도는 중국

한국 ODA(공적개발원조) 차관이 투입되
는 메콩델타 핵심 교통인프라 미안-까오
란(My An-Cao Lanh) 고속도로 사업비
가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인사이드비
나지가 30일 보도했다. 교통운송부는 최
근 미안-까오란 고속도로 1단계 사업비
를 현재의 4조7700억동(2억330만달러)
에서 6조2090억동(2억6460만달러)으로 
1조4390억동(6130만달러)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사업비 증액은 사업시
행자인 미투언프로젝트관리위원회(My 
Thuan Project Management Board)가 지
난해 10월 제출한 사전타당성조사 보고

서에서 부지정리비, 공사비, 원자재 비용 
등이 2020년 투자계획 승인 당시보다 크
게 올라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2020년 투자정책 승인 당시 미
안-까오란 고속도로 1단계사업 예상 사
업비는 4조7700억으로 확정됐다. 이가운
데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공
사비, 감리비 등으로 ODA차관 3조6770
억동(1억5670만달러)을 지원하고, 나머
지 1조930억동(4660만달러)은 중앙정부 
예산이다. 증액안이 승인되면 ODA차관 
및 중앙정부 예산은 각각 4조4620억동
(1억9010만달러), 1조7470억동(7440만
달러)으로 조정된다. 길이 26.56km의 미
안-까오란 고속도로는 호찌민시 N2지방
도와 남북고속도로를 연결해 메콩델타와
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간이다. 우
선 1단계로 켄지으아1(Kenh Giua 1) 대
교부터 시작해 까오란대교까지 설계속도 
80km/h,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한후 2단
계사업에서 설계속도 100km/h, 왕복 6
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1.30)

의 하이난섬에서는 1500㎞, 인
도네시아에서는 270㎞ 떨어져 
있다. 닛케이는 "인도네시아가 
베트남과 EEZ 협상 타결로 중
국 대응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
이나 침공을 교훈 삼아 (중국의 
도발 등) 남중국해에서의 예상
치 못한 사태를 경계하고 대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도네시
아는 남중국해 주변의 다른 동
남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
고 있다. 지난해 9월 필리핀과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방위협
력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테
러 대응과 국경 관리 등 안보 분
야는 물론 에너지, 해상 개발, 교
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협력을 강화하기
로 했다.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
이와는 올 상반기 중 나투나 제
도 인근 해역에서 합동 군사훈
련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
아군은 미국·일본·호주·인
도 간 다자(多者) 안보협의체 ‘
쿼드(Quad)’와 공동 군사훈련
도 추진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
루나이, 대만 등은 그동안 중국 
구단선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거세게 반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인
도네시아·베트남의 EEZ 협정 
타결에 대해 "남중국해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은 중국의 정당
한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우스춘(吳士存) 중국 
남해연구원장은 SCMP에 "지역
적 반발이 커지면 중국이 해군
이나 해안경비대 등 해상 억지
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도 쉽사리 
인도네시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2
억7300만명에 이르는 데다, 필
리핀(1억1400만명)·베트남
(9700만명)·태국(7200만명)과 
연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가 중요하다. 실제
로 중국은 지난해 말 해안경비
대 소속 대형 함정을 나투나 제
도 인근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
졌다. 콜린 고 싱가포르 국방전
략연구소(IDSS) 연구원은 "루비
콘강(돌이킬 수 없는 지점)은 건
너지 않으면서 불쾌감을 표현하
는 중국 정부의 위력 시위"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2023.01.31)

푸뉴언쥬얼리, 지난해 실적 '쑥'
매출-이익 전년대비 70%이상 늘어

베트남 3대 귀금속회사중 하나인 푸뉴
언쥬얼리(Phu Nhuan Jewelry 증권코드 
PNJ)의 지난해 실적이 급증했다고 인사
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이날 PNJ
에 따르면, 2022년 매출은 33조9000억동
(14억4460만달러)으로 전년대비 73.3% 
증가했으며, 세후이익은 1조8000억동
(7670만달러)으로 75.6% 늘었다. 이같은 
실적호조는 상품다양화, 고객별 맞춤마

케팅으로 소매판매가 크게 늘었기 때문
이다. 도매 매출도 56.1%, 순금(24K) 판
매량은 74.6% 늘었다. PNJ는 지난해 PNJ
골드 매장 33곳, 액세서리 전문매장 스타
일바이PNJ(Style by PNJ) 3곳, 시계 전문
매장 PNJ워치(PNJ Watch) 2곳 등 총 38
곳의 신규 매장을 개설해 전국 매장수를 
364곳으로 늘렸다.

 (인사이드비나 2023.01.30)

저희 Dr.Yoon 클리닉은 한국의 선진적인 
성형 의료기술을 베트남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 성형 전문의가 상담과 수술, 경과체크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빼어나다고 하여 
아름답다고 할 수 없듯이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의 선진의료기술을 
이젠 호찌민에서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동아대학교 의학 석사 및 박사과정 (2000~2011)
•포에버성형외과 피부과 해운대점 원장 (2013~2016)
•포에버성형외과 피부과 창원점 원장 (2015~2016)

•인스타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2016~2018)
•러블리성형외과 피부과 창원점 원장 (2018~2019)
•현재 DR. Yoon Beauty (Vietnam)원장 (202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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